
‘도깨비바늘’의 특기!

‘도깨비바늘’은 왜 달라붙을까?

‘도깨비바늘’의  줄기, 꽃, 잎은 어떻게 생겼을까?

중랑캠핑숲의 풀숲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와락 달라 붙는 풀씨가 있답니다! 

그 풀씨는 바로 이름도 재미 있는 '도깨비바늘’인데요~ 

오늘은 이 ‘도깨비바늘’에 대해 알아보아요! 

‘도깨비바늘’은 도깨비처럼 어느 순간 달라 붙고, 바늘처럼 길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에요. 

‘도깨비바늘’은 숲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과 동물의 털에 착 달라 붙는 특기를 가졌답니다~  

‘도깨비바늘’은 자신을 멀리 이동 시키기 위한 날개나 털도 없고, 

맛있는 과육도 가지지 못해 곤충들과 새들이 찾아 오지 않아요. 

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달라 붙어 멀리 이동하는 전략을 갖게 되었답니다~  

중랑캠핑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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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기(네모모양) 꽃(노란색) 잎(깃털모양)



만든이 :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민숙

도   움 : 공원여가과 김윤희

도깨비바늘의 달라붙기 전략의 비밀~!

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씨앗을 옮기는 식물들

달라붙는 전략을 가진 씨앗을 찾아 (      )안에 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

갈고리 가시가 있어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씨앗을 옮겨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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